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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why fashion streaming services are struggling only in Korea and aims to clarify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growth directions of domestic fashion streaming servic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fashion trends. As for study methods, literature review and qualitative research surveying fashion streaming service experts, including industry participants and users,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domestic fashion streaming services suffer (1) a lack of diversity due to a lack of cooperation with brands; (2) a lack of convenience due to a lack of community and reviews for service users; (3) a lack of reliability in laundry and hygiene management; and (4) a lack of satisfaction due to products failing to meet consumer needs, and difficulties in handling services. Four growth strategies were identified: (1) ensuring diversity by using individual closets; (2) increasing cooperation by using brand promotion channels; (3) restoring hygiene-related reliability through service operation transparency; and (4) resolving balance and inventory problems due to styling services and sales channels. This study is believed to be meaningful data to expand the research horizon of fashion trends and fashion streaming services in the future by revealing the field's perception of changes in fashion trend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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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오늘날 패션업계에서는 상반된 니즈로만 인식 되어온 지속가능한 패션과 트렌디한 패션의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공유경제의 일환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분야의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적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패션 상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2013년부터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패션 렌털서비스’, ‘패션 공유서비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명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 중 하나이다(Yoon & Kim, 2017).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발 글로벌 경제 위기와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다. 공유경제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자원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통해 제품 소유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소비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제적 측면과 함께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만 천오백만 달러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66% 그리고 2020년까지 전세계 소비자의 40%를 차지하는 Z세대의 90%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브랜드를 상품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함으로써 경제적 측면 외에도 자원 절약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유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Business of fashion & McKinsey&Company, 2019).

      특히 패션은 트렌드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고, 소유된 후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와의 거리감도 생기고, 진부해져 옷장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공유 자원으로의 매력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영국 일간지 Daily Mail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소유한 의류 중 30%만을 착용한다고 보고했으며(Women spend £1,000, 2008), 패션 중고 의류 공유 플랫폼인 ThredUp은 18~24세의 밀레니얼 세대인 경우 새로 구입한 옷을 1~5번 착용 후 다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ThredUp 2018, 2018). Demailly & Novel(2014)은 가계에서 공유 가능한 상품 중 의류의 비중은 31%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션은 공유경제를 통해 사용량 및 수명이 증대되며, 이로써 자원낭비,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적은 경비로 다양한 상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적절한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생성, 복제, 확산되는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를 빠르게 진부한 것으로 변화시키며, 소비자로 하여금 새로운 트렌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전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래도록 하나의 상품을 소유하기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패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즉, 패션 상품은 소유가 아닌 접근 혹은 경험의 대상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2029년까지 23억 파운드(한화로 3조 6,065억 원)의 가치를 가질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hoi, 2021). 이에 따라 시작 단계이긴 하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유사례를 중심으로 한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며(Botsman & Rogers, 2010; Iran & Schrader, 2017; G. Kim, 2018; Kwun, 2018; Park, 2016; Yoon & Kim, 2017), 둘째는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 방향 연구들(G. Kim, 2018; Kwak, 2018; Lee & Oh, 2020; Shim & Kim, 2004; Won, Jung, & Lee, 2022)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단 및 부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적 연구 또한 미흡하다. 더욱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패션 트렌드를 합리적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는 동기가 함께 작용해야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공유 개념에만 초점을 두고 패션 트렌드 변화와의 상호 관계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계적인 성장 추세 및 공유경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 및 성장 방향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점 분석시 소비자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토대로 한 선행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는 업무에 참여한 패션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실질적 대처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 고찰된 국내 패션 스트리밍 부진 원인과 실제적 산업 참여자들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구현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국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 원인을 도출한다. 둘째, 문헌 연구와 질적 연구로 도출된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만의 특징, 실질적 부진 원인 그리고 가속화 대 개성 기반의 다양성으로 양분화된 현대 패션 트렌드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능성 및 향후 성장을 위한 대책을 도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정의와 성장 요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1995년 리얼 네트워크사가 개발한 리얼오디오에서 처음 선보인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드라마·소설·영화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 방식을 일컫는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 왓차플레이, 웨이브 등이 있다(Kim et al, 2019).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드라마·소설·영화 등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어 의·식·주의 유·무형의 모든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의 핵심은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쓰는 렌털이나 재화와 서비스를 추천받는 구독 멤버십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쓴다는 의미에서 협력소인 경제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일맥 상통한다. 공유경제는 자신의 노동력이나 경험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품앗이’ 혹은 물건을 교환하는 활동 등으로 과거부터 존재한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 공유 활동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활동으로 확대되면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Kim, Ji, & Kang, 2014). 공유경제란 용어는 1984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Weitzman(1986)의 저서 ｢The share economy｣ 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Rifkin(2000)은 ｢The age of access｣ 에서 체겨화되어 ‘한 번 생산된 유·무형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에 기반한 경제방식’으로 정의하였다.

        Botsman & Rogers(2010)에 따르면 공유경제에는 3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는 서비스인 제품-서비스 시스템(product-service system, 이하 PSS)’이다. 대표적인 PSS는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국내 ‘쏘카(Socar)’ 등이 있다. 둘째,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버리기보단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ㅡ재사용 또는 재판매를 통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인 ‘재분배 시장(redistribution markets, 이하 RDS)’이 있다. RDS의 예로는 국내의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이 있다.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collaborative lifestyles, 이하 CLS)’이 있다. 유사한 흥미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협력을 통해 정보 및 자산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여행경험, 구인구직,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이다(G. Kim, 2018).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다양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패션 소품을 일정 구독료에 따라 취소 가능한 멤버십 형태로 구독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서비스의 콘셉트에 따라 강조하는 형태가 다르다(J. Kim, 2018)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따라 정기 구독, 혹은 일회성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 직접 입을 옷을 선택하는 온디맨드 방식 혹은 전문가에게 스타일링 팁을 전수받는 큐레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유 업체에서 구매한 옷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입자들끼리 자신이 잘 사용하지 않은 유휴자산을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며, 이용해 본 옷이 맘에 들 경우 구매도 가능하다. 이처럼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공유 경제의 PSS 혹은 RSD가 될 수 있다. 즉, 렌털, 공유, 정기구독, 패션 큐레이션, 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공유경제의 어느 한 유형으로 특정하여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옷을 구매하지 않고, 언제 어디든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방식에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속성 및 성공요인으로는 다음 7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편리성, 다양성, 친환경성, 쾌락성, 신뢰성, 협력성이 있다. 첫째, 경제성은 비용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은 렌털의 비용이 구매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세탁 및 보관에 필요한 관리 비용의 효율성도 포함된다. 더불어 소유를 위한 탐색 및 구매 결정까지의 시간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Kwak, 2018). 둘째, 편리성이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접근 및 사용 가능한 서비스이며, 패션 제품을 입고 난 후 보관 및 관리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하고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G, Kim, 2018). 셋째, 유행해 민감한 패션 상품을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소유하는 제품보다 더 다양하고 최신의 상품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Kwun, 2018) 그러므로 다양한 경험을 충족시키는 다양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친환경성이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재화를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패션으로서 생성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친환경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Yoon & Kim, 2017). 다섯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 즉 제품 탐색, 선택 그리고 경험에서 느끼는 쾌락성이다(Kwak, 2018). 여섯째, 공유 자원 및 관리 그리고 사용자 거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신뢰성이 있다. 일곱 번째는 관련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의미하는 협력성이 있다. 그 밖에 Lee & Oh(2020)의 연구처럼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의미하는 접근성은 편리성에 속하며 가치소비를 의미하는 사회성은 친환경성과 일맥 상통하여 배제하였다.

      

      
        2. 국내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
        
          1) 국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
          해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을 살펴보면 우선 대표적인 ‘렌트더런웨이(Rent The Runway)’이 있다. 렌트더렌웨이는 미국 패션 스트리밍 업체로 월정액 구독료 서비스를 통해서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 졸업, 결혼, 파티 등 각종 이벤트 웨어뿐만 아니라 일상복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시 입력한 신체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의류를 분석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타격으로 렌트더런웨이도 구독자가 감소했지만 회복되고 있으며, 2020년 5월 기준 회사 기업 가치는 8,8000억 원 수준이다(G. Lim, 2021).

          중국에는 2014년 중국 최초로 설립된 미세스파리(Ms. Pairs)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있다. 현재 등록 사용자는 700만 명으로 중국 최대량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속에서 경험 위주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중의 호응을 얻기 어려웠다. 하지만 위챗(WeChat)에 상하이의 하이레벨의 사교계 명사들을 관찰한 글이 올라오며,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사칭하기 위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겨 이용한다는 내용이 담기며 3백만 뷰 이상의 화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성장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미세스파리는 오픈 이후 2017년까지 호황을 누렸으며, 이 기간 동아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성취하기도 하였다(Nan, 2021).

          일본의 ‘에어 클로젯(Air closet)’은 2020년 10월 기준 45만 명의 회원을 둔 대표적 일본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이다(Jung, 2020). 에어클로젯 또한 월 9,8000엔(약 10만원)이면 무제한 의류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더욱이 2020년 4월부터는 상품을 집에서 입어보고 구매가 가능한 월정액제 렌털몰인 에어 클로젯 몰(air Closet Mall)을 출시하여, 팬데믹으로 밖에 나가길 꺼려하는 고객들에게 집에서 제품을 ‘발견하고, 신청하고, 렌털하고, 구입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집에서 입는 옷’이란 타이틀을 걸고, 회원 가입 시 고객이 입력한 개인 정보 및 기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축척된 2천만 개의 이상의 스타일링 데이터와 고객의 피드백 데이트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퍼스널 스타일링 진행하여. 2019년 대비 307%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Rehow, 2020).

          이외에도 호주 ’글램 코터(Glam Corner)‘, 미국 블루밍데일의 마이 리스트(My list at Bloomingdale’s), 홍콩 이추(YEECHOO)등이 있으며, 에이치앤앰(H&M) 은 원원 세컨드 수트(ONE/SECOND/ SUIT)라는 하루 동안 남성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험 준비 중 등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빈스(Vince), 레베카 테일러(Rebecca Taylor), 아메리칸 이글(American Eagle), 익스프레스(Express)에서도 브랜드에서 직접 소비자들에 자신의 상품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S. Lim, 2021).

        

        
          2)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
          해외 성공 사례들을 발판 삼아 2016년을 기점으로 국내에도 다양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크게 늘어났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 종료 혹은 축소의 길을 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였던 ‘원투웨어(Wanttowear)’는 2015년 9월 론칭한 투자 성공과 함께 5개월 만에 매출 300% 상승시키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Choi, 2016). 윙클로젯은 2017년 3월 론칭된 직후 5,000명의 회원을 돌파하였으며, 초기 계획한 서비스 인원의 초과로 유료회원 가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을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던 서비스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이 두 회사 모두 국내에는 시기상조였다는 평가와 함께 문을 닫았다. 프로젝트 앤(Project Anne)은 국내 대기업 SK 플래닛이 201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으로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10만 명 가입자를 돌파하였으며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 6개월 동안 가입자는 40만 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권 판매 건수는 3만 3천여 개에 불과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앱 사용까지는 닿지 못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5월 서비스를 종료하였다(Lee, 2018).

          샬롱드샬롯(Salon de Charlotte)은 롯데 쇼핑이 출시한 패션스트리밍 서비스로 2016년 론칭하여 2017년 2호점을 개설하고 2018년 5월까지 전년대비 350% 매출 신장을 이뤄내기도 하였다(Kwun, 2018). 샬롱드샬롯은 일상복보다는 파티, 모임, 웨딩, 돌잔치 등의 특별한 날을 위한 패션 상품 위주의 상품을 대여해 주는 플랫폼으로써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좁은 카테고리 안의 상품 구비가 중요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양한 이벤트성 모임들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아 론칭 4년 만인 2020년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Park, 2020).

          명품 커머스 리본즈(Reebonze)가 운영하는 렌트잇(Rentit)은 2016년 시작된 서비스로 명품 상품 위주로 진행되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명품 커머스답게 상품 소싱 및 검수, 수선, 빈티지 판매 등도 함께 이루어져 자체적으로 ‘럭셔리 에코 시스템’이라 불릴 만큼 상품의 구입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에 반해 리본즈의 렌트잇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Park. 2022). 이는 명품에 대한 MZ 세대의 관심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양한 상품으로 시작했던 처음과 달리 현재 가방, 신발 등의 잡화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로젯셰어(Closet Share)가 있다. 2016년 론칭한 클로젯셰어는 처음엔 타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개인이나 업체의 유휴 물품을 구매하여 대여하는 B2P 방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소유자와 개인을 이어지는 P2P 방법을 도입하여 현재 개인 고객이 80%를 차지하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국내 많은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국내 패션 시장의 한정적인 규모와 빠른 트렌드 주기로 인해 상품매입에 대한 리스크가 커 수익을 실현 못하고 중단하는 반면 클로젯 셰어는 개인 간 거래 활성화 혹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등과 협업을 이뤄냄으로써 상품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9년 44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 국내 가장 돋보적인 일상복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Du, 2020).

          
            <Table 1> 
				
            

            
              Research Results of Current Status of Korean Fashion Streaming Services
            
            

          

          
            
              
                	Fashion streaming service
                	Current status
                	Fashion streaming service
                	Current status
              

            
            
              	Wanttowear
              	Service discontinued in 2018
              	Wing closet
              	Service discontinued in 2018
            

            
              	Project Ann
              	Service discontinued in May 2018
              	Salon de Charlotte
              	Service discontinued in September 2020
            

            
              	Reebonz
              	Concentrate service range with luxury accesories
              	The Closet Company
              	Increase the proportion of P2P method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실증적 연구와 함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매체 및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급변하는 패션 트렌드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생성 원인, 특징, 현황 그리고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에 앞서 2013년 이후 국내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 현황, 성장 동인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단,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2016년 이후를 중점으로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그 특징과 현황 그리고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예비조사, IRB 심의 진행, 패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한 향후 가능성 및 대안의 마련으로 구성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의 주제 관련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 중 공통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의 범위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는 패션 전문가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패션 전문가는 패션 관련 분야의 전문적 경력을 가진 자이며,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험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는 업무에 참여했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일컫는다. 연구 대상자의 인원은 13명으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그 현상을 온전히 경험한 개인들과 현상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연구의 경우 그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3~4명, 혹은 확대하더라도 10~15명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Creswell,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질적 연구에 참여한 13명은 3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체 근무자 그룹, 둘째 산업체 근무자이며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그룹, 셋째 그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모든 참여자는 패션업계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참여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Interviewe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ashion industry
            	Fashion streaming service period by worker
            	Fashion streaming service period by user
          

        
        
          	Fashion streaming service industry workers
          	A
          	10 years
          	5 years
          	
        

        
          	B
          	5 years
          	4 years
          	
        

        
          	C
          	4 years
          	3 years
          	
        

        
          	D
          	2 years
          	1 years
          	
        

        
          	E
          	1 years
          	1 years
          	
        

        
          	F
          	1 years
          	1 years
          	
        

        
          	Fashion streaming service industry workers & users
          	G
          	13 years
          	5 years
          	1 years 3months
        

        
          	H
          	13 years
          	1 years
          	10 months
        

        
          	I
          	7 years
          	4 years
          	1 years
        

        
          	J
          	3 years
          	2 years
          	6 months
        

        
          	Fashion streaming service users
          	K
          	11 years
          	
          	6 months
        

        
          	L
          	8 years
          	
          	1 years
        

        
          	M
          	6 years
          	
          	1 years 2 months
        

      

      

      심층 면접은 1~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접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시행되었다(IRB No. 2103/003-010). 모든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인터뷰로 이루어졌으며 추가 질문의 경우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의 질문은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도입 원인,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현황,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와 패션 트렌드와의 관계성,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실제 산업체 어려운 요소,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실질적 대책 방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은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질문에서 진행에 따라 점차 세부적인 질문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깔때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예비조사를 통해 질적 연구에 적합한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진술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심화해나가는 단계를 거쳤다. 수집된 자료분석은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Creswell의 나선형 자료 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나선형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조직화하며, 인터뷰 시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기록 자료를 듣기 및 필사한 문서를 읽은 후, 범주화시켜 자료들을 재배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리된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주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Creswell, 2015). 이로써 이론적 고찰과 질적 연구를 총체적으로 통합·분석하여 현대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능성 및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설립하였다.

    

    

  
    
      Ⅵ. 연구결과
      
        1.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 원인 분석
        
          1) 브랜드와의 협력성 부족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근 패션 트렌드의 변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은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여를 통해 다양한 최신 트렌드의 옷을 입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Kwak, 2018; Kwun 2018). 특히 SNS에 업로드하는 사진들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옷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러기 위해선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은 캐주얼 스타일부터 고급 브랜드,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다양한 사이즈 등이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하여 렌트더런웨이 경우 다양한 브랜드들과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받아, 제품의 다양한 상품구비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운영 미숙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브랜드와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플랫폼 운영사가 자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공급의 다양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서비스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아직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에서 렙탈 업체와 계약하기엔 수익성 면에서 리스크가 크죠. 거기다 세탁 및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불확실하다 보니 재고 문제에 리스크까지 더욱 커지게 되어 계약 성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I,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8, 2022)

          
“다양한 상품 구비를 위해선 브랜드와 협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직 국내 패션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들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브랜드사와의 계약에 따른 커미션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매입을 통한 낮은 원가의 상품소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죠. 결국 패션렌털서비스 제공사에서는 수익성을 낮춰가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게 되는것 같아요. 거기다. 브랜드 사 입장에서도 시장이 작은 상황이고, 마케팅 메리트도 없는데 직판매보다 느린 현금익 흐름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외국 기업에 비해선 다양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게 지금의 상황 같습니다.” (A,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21, 2021)

        

        
          2)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및 리뷰 부족으로 인한 편리성 부족
          ‘잘 키운 리뷰가 셀럽 SNS 못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리테일 업계들이 소비자 목소리를 담은 리뷰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 내 커뮤니티나 사용자 블로그 등의 연동시스템이 적었으며, 고객들의 리뷰 또한 적었다. 리뷰의 부족은 아무래도 더욱이 Lee & Oh(2020)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이즈, 핏, 품질 등에 대한 경험적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사이즈 교환도 많았으며, 이에 대한 질의 및 불만도 많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Kwun(2018)의 프로젝트앤 사용 후기에 나타난 불만 유형 분석과도 일치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커지다 보니 직접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간접경험할 수 있는 리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리뷰 및 실제 사용자들의 커뮤니티와의 연동성 부족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아이템 선택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가입을 지속하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의견이다.

          
“아무래도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에는 SNS나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성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 내가 이거 쓴다 이렇게 리뷰를 올리는 글들도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지인들이 그거 이쁘다 하면 이거 렌트한 거야 라고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예 리뷰 쓰는 칸이 없는 데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들은 사이즈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고, 이걸 빌릴까 말까 고민만하다가 좀 안 맞겠다 싶으면 안 빌리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고민이 반복되다 보니 입을게 없다 생각하고 서비스를 지속하지 않는 것 같구요.” (G,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7, 2021)

          
“사실 옷을 살 때 리뷰도 많이 참고하고 구매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근데 이런 대여해주는 플랫폼에는 대체로 리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착용했을 때 모습도 모르겠고, 사이즈 선택하기 너무 어렵더라구요.” (M,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20, 2022)

        

        
          3) 세탁 및 위생 관리의 신뢰성 부족
          Kwun(2018)과 Lee & Oh(2020)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세탁, 수선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공유주체 간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브랜드와 비협력적 관계로 인한 다양성 부족문제 분석에서도 브랜드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가 어려운 이유 중에 세탁, 수선 및 위생관리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언급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청결 및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위생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Won et al.(2022) 연구에서 나온 대여 빈도 정보를 공개하여 빈도가 높을수록 타인이 많이 거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용 의도를 감소시킨다고 추정한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세탁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불투명하다보니, 이에 대해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 간의 감염 문제에 아무래도 예민해지다 보니 더욱 그런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코로나 터지고 이용하던 (타 회사)서비스를 중단해서 현재까지 이용하지 않아요” (I,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8, 2022)

          
“브랜드 입장에서는 렌털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적어 대여로 제공할 경우, 상품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대여 종료 후 반품 상품의 재고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우리 브랜드에서도 대여 종료후에 돌아온 상품 훼손 등의 문제로 다시 재판매가 어려워져 재고 처리에 골치가 아팠던 경험이 있거든 다들 비슷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20, 2021)

        

        
          4)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상품으로 인한 쾌락성 부족
          MZ소비자들의 경우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여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이른바 플렉스(FLEX)라 불리는 과시형 소비에 거리낌이 없다. 특히,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MZ세대의 경우 과시의 형태를 비싼 사치품뿐만 아니라 구하기 힘든 희귀템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자체의 행위도 즐기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다(Kim et al, 2021). 이러한 MZ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패션 트렌드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시장이다. 하지만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경우 국내 브랜드와의 결탁 혹은 국내 브랜드 제품사입 등의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 소비자 원하는 희귀템도 혹은 인기 제품이 아닌 국내에서 쉽게 보고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품군의 다양성 부족은 Won et al.(2022)에서 말한 소비자들이 패션 제품 탐색 과정에서 얻는 보물찾기와 같은 쾌락적 이익을 축소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의 경우 그 가격이 초고가가 아니며, 빈티지 제품을 구매하는 중고 시장도 워낙 국내에서 활발하다 보니 렌트의 가격적 유용성 즉 경제성마저 미비하여 더욱더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의 값비싼 명품 혹은 희귀템 들에 대한 니즈가 요즘 MZ사이에서 높잖아요. 그래서 명품들이 난리고, 거기다 요즘 새로운 국내 브랜드들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중고 시장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빌리기보단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렌트보다는 병행수입업체나 빈티지 쪽이 더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B, personal communication, November 25, 202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주할 집을 마련한다는 것에 높은 벽이 생기는 바람에 MZ세대들은 다른 곳에 더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패션도 있죠. 거기다 미디어를 통해 연예인, 인플루언서, 지인들의 패션도 빠르게 접하게 되면서 값비싼 명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자신들이 수익은 거기에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시장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인 거 같아요. 그런데 국내 경우 이런 명품이나 해외 브랜드 보다 일반 백화점에 있는 국내 브랜드들이 많으니, 소비자들이 크게 흥미를 못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대부분 잘나가는 브랜드는 대부분 명품이었거든요.” (D,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5, 2022)

        

        
          5) 서비스 운영 비용 및 재고 처리 어려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을 다루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초기 상품 구비를 위한 비용이 상당하다. 하지만 유행 민감도가 높은 패션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을 사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속도가 의류 대여 수수료의 수익보다 적을 때가 더 많다는 의견이다. 이로 인해 옷의 구매량을 축소할 경우 즉시 고객의 불만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구매물량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대여와 관리, 반송이 반복되는 특징상 물류, 보관, 세탁 등의 비용과 수지 불균형 등의 문제점 또한 거론되었다. 재고 문제도 고질적인 패션 업계에 문제이긴 하지만 사용빈도가 높고, 그로 인한 세탁 및 관리 빈도가 높다 보니 제품의 수명도 길지 않고 이로 인한 재고처리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계속적인 공유자원의 감가상각(물리적·문화적)이 진행된 후 자원의 가치를 다른 중고제품과 비교·판단하여 재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품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익 모델이 명확한 플랫폼이 국내에는 미비한 점이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일반적인 세일즈와 달리, 판매된 모든 재화가 소비자의 사용을 거쳐 다시 판매자에게 반납되는 시스템이 반복됨으로써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판매 업체 이상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죠, 거기에 상품 세탁·수선 비용 등 ‘상품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자 물건을 줄이면, 바로 ‘물건이 옛날것 말고는 별로 없네요.’, ‘새로운 물건은 안들어오나요’ 등의 불만들이 접수되고 회원 수로도 바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옷은 트렌드 주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 더 물량 축소는 바로 부각되더라고요.” (E,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7, 2022)

          
“트렌드 주기도 짧고, 사이즈도 다양해야 하다 보니 투자 비용 대비 순수익으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려요. 이 초기 기간 동안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객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보여줘야 하며, 순환되지 않는 옷, 그리고 순환이 많이 된 옷에 대한 재고도 처리해야 하다 보니 다중으로 어려운것 같아요. 이미 유행이 지난 옷은 사실 빠르게 팔아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선 미비하고 팔 곳도 사실 마땅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J,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7, 2022)

        

      

      
        2.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능성 및 향후 성장을 위한 대책
        
          1) 개인의 옷장을 활용한 다양성 확보
          P2P 모델 등을 활용하여 재고를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고객들 간의 임대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을 상용하여 공유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옷의 에어비앤비”라 비유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중 하나인 클로제셰어가 이 방법을 택하면서 동종 업체의 부진 및 폐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개인 간의 거래를 돕는 P2P 모델을 활용한다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큰 초기 비용 없이도 개별 개인의 옷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게 되어 패션 트렌드의 다각화 현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매년 친구들과 옷을 바꿔 입거나, 나눠줘. 옷장에 왜 맨날 버리긴 아까운데 입지는 않는 옷들 많잖아. 이런 점을 착안한 회사가 있더라고 나도 이용만 해본 상태인데 옷을 셰어하는 사람 입장에선 안 입는 옷을 맡기면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거기다 회사에서 관리며 보관까지 해주고. 옷을 빌리는 입장에선 다양한 옷들이 많고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 서비스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이 회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았어.” (K,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15, 2022)

          
“요즘 P2P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패션 렌털 기업이 재화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기업 소유의 상품만을 렌털 서비스로 사용하는 것은 상품 다양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개인의 패션 렌털을 이어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패션 렌털 분야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 쪽에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소싱하는 데에 금전적·인력적 리소스를 줄일 수 있고, 렌털을 사용하는 개인은 보다 많고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 상품을 제공하는 개인은 본인 소유의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렌털을 제공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7, 2022)

        

        
          2) 브랜드 홍보채널을 활용한 협력성을 증가 및 쾌락성 회복
          패션 트렌드의 다각화 현상 및 가속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섹션을 이용하여 신생 브랜드 및 브랜드와의 협력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의 쾌락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최신 트렌드 아이템 및 희귀템의 구비는 보물찾기와 같은 희귀템을 찾는 즐거움 즉 쾌락성을 높여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력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불명확화와 세탁 및 관리 신뢰도 저하로 인해 국내의 경우 브랜드와의 협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랜드 홍보 및 신상품 홍보 섹션을 늘려 렌털 수익의 일부도 브랜드가 가져가지만, 브랜드의 신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체험 후 구매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 및 수익 모델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값비싼 제품보다 새롭고 희귀한 제품에 더욱 열을 올리는 MZ세대들을 공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신생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를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기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이를 위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의 규모 및 가입자가 증가 어느 수준까지는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보 섹션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나 마진율에 대한 혜택을 단기간 준다면 브랜드와의 협력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체험형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와 패션 상품 판매의 조합의 성공 여부는 해외 브랜드의 홈 피팅 서비스, 피팅 딜리버리 서비스 등의 성행을 통해서도 예상 가능하다(Lim, 2019). 또한 이러한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국내에서도 대여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일기획의 겟트(GETTT) 서비스가 론칭된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서비스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 겟트 관계자는 “겟트의 렌털 서비스는 필요한 상황에서 제품을 빌려 쓰는 대여의 기능을 넘어, 제품·브랜드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구매로 연결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브랜드에게는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 주는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Kim, 2020).

          
“브랜드 홍보 섹션이 늘어난다면 참여가 높아질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는 렌트의 수익성 보다 브랜드 홍보 채널의 증가로 여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미국 패션렌털시장 1위인 렌트더런웨이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초기에는 직매입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었었고, 이후 고객이 증가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플랫폼화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운영(배송, 세탁, 수선 등)은 렌트더런웨이가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즉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그들을 통한 판매가 상품 홍보에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면, 브랜드와의 협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A,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21, 2021)

          
“브랜드 신상품을 홍보 할수 있게 해준다면, 체험형 마케팅이라 여기고 브랜드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몰에서 ‘홈피팅 서비스’ 이런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 과 비슷한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L,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9, 2021)

        

        
          3) 서비스 운영 투명성을 통한 위생 관련 신뢰성 회복
          해당 상품의 배송 상태, 세탁 및 관리 방법 등을 플랫폼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위해선 상품이 세탁된 이후의 현재에 상태를 소비자와 브랜드에게 세부적 사진을 통해 철저한 공개하여, 해당 제품의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명성을 통한 위생 관련 신뢰성이 쌓인다면 위탁하는 업체와 이용하는 고객 모두의 신뢰도를 높여 더 많은 고객 및 셀러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표된 글로벌 금융 기업 UB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투명경영을 잘 실천한 '개방적' 기업은 기업 가치가 상승하나, 불투명성이 지적된 기업은 당국의 제재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An, Kim, & Lee, 2022). 특히, 착한 소비, 정당성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이런 서비스의 투명성은 기업에 신뢰도의 영향을 미쳐 기업에 충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경우 세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업체는 제가 아는 한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봤자 몇 번 대여했는지 그 숫자 정도로 그치죠.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건 사실이예요. 그래서 만약 세탁 관리 환경 및 현재 상태에 대한 투명성 있게 공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의 현 상태를 자꾸 업데이트하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 (I,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8, 2022)

          
“세탁 이후에 상태, 몇 번 빌려졌다라는 정보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진 공개는 그 옷을 이용하느냐 안 이용하느냐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같아요. 저도 받아보고 옷 상태가 사진과 달라 입지 않고 반품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서비스를 안 이용하게 되더라구요.”(M,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20, 2022)

        

        
          4) 스타일링 서비스와 판매 채널 구비로 인한 수지불균형 및 재고 문제 해결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운영 및 재고 비용으로 인한 수지 불균형은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스타일링 서비스와 같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패션 렌털 서비스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Won et al.(2022)와 Lee & Oh (2020)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스타일링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지각되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치와 태도 및 의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차별화된 개인별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이다. 더불어 대여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대여와 구매가 둘 다 가능하도록 하여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공유의 창고뿐 아니라, 구매 전 실질적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보유한 재고를 소진하는 창구로도 사용 가능하여, 재고 처리에 어려움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제가 알기론 스타일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국내 성공적인 케이스가 없긴 한데 해외 다른 업체들을 보면 스타일링 서비스가 꽤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 유명한 스타일러들의 상품들이 잘 팔리고, 그들의 홍보효과도 크잖아 그래서 스타일링 서비스를 유명 인사를 통해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 (C,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5, 2021)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어·렌트·빈티지 3개의 사업부를 통해 ‘럭셔리 에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렌트 사업부를 통해 렌털 상품을 운용하여 렌털 수익을 창출하고 빈티지 내 중고가격과 렌털 상품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렌털 상품의 생애주기를 판단하고, 빈티지 사업부를 통해 동일 플랫폼 내에서 중고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빈티지 사업부를 통해 중고 상품을 매입하고 렌털 상품으로 운용, 다시 판매 적기가 도래하면 빈티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그것에 대한 순환도 빠른 편인거 같아요.” (E, personal communication, February 7, 2022)

        

        
          5) MZ 세대의 트렌드, 친환경성에 대한 홍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얻는 시스템으로 패션 아이템의 수명과 사용가치를 증대시켜 자원 낭비, 환경오염 등에 기여하는 소비 형태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다(Botsman & Rosers, 2010). 특히 환경 보호 등의 가치 소비를 중시 하는 MZ 세대에게 이러한 지속가능한 소비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택배 배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 잦은 세탁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 유해물질 사용, 포장재 낭비 등의 문제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과연 지속가능한 서비스인가라는 의문도 제시되었다(Lee, 2022). 하지만 지속가능한 세탁 방식,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박스 및 포장재 재사용 등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를 홍보한다며, 또한 패션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적으로 줄이는 방법인 착한 소비의 형태라는 것을 더욱 인식 시킨다면 이는 환경문제에 예민한 MZ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성장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물류, 혹은 세탁 및 관리로 인한 에너지 및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말 지속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하나의 상품을 매입하고 그 상품으로 인해 매입 가격만큼의 수익을 내고, 나중에는 중고로 판매까지 하면 하나의 상품으로 2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메리트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사용의 순환들을 강조한다면, 환경문제에 예민한 MZ 세대에게 매력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G,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7, 2021)

        

      

    

    

  
    
      Ⅴ. 결론
      오늘날 패션 업계에서 새로운 패션 상품의 소비 형태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외 기반 서비스의 경우 그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중단 및 부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유독 국내에서만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본적인 부진 원인 및 성장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부진 원인 총 5가지로 분석되었으며. 자세한 원인은 1) 브랜드와의 협력성 부족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2) 서비스 사용자를 위한 커뮤니티 및 리뷰 부족으로 인한 편리성 부족, 3) 세탁 및 위생 관리의 신뢰성 부족, 4)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상품으로 인한 쾌락성 부족, 5) 서비스 운영 비용 및 재고 처리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1) 개인의 옷장을 활용한 다양성 확보 다양성 확보, 2) 브랜드 홍보채널을 활용한 협력성을 증가 및 쾌락성 회복 3) 서비스 운영 투명성을 통한 위생 관련 신뢰성 회복 4) 스타일링 서비스와 판매 채널 구비로 인한 수지불균형 및 재고 문제 해결 5) MZ 세대의 트렌드, 친환경성에 대한 홍보 총 5가지의 대책이 도출되었다.

      셋째,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진의 원인은 선행 연구로 도출된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속성과 성공 요인 7가지인 경제성, 편리성, 다양성, 친환경성, 쾌락성, 신뢰성, 협력성 중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국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제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구현되고 있으나 나머지의 요소들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편리성, 다양성, 쾌락성, 신뢰성, 협렵성 외에 또 다른 성공 요인인 친환경을 강조하여야 한다고 규명되었다.

      넷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제품을 다루는 서비스로서 패션 트렌드 변화와의 관계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양화 트렌드의 공존 및 가속화의 현상에 따라 사용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최신 상품이 구비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한 다양한 경험의 쾌락을 찾는 트렌드, 가격보다는 희귀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 하는 소비자 트렌드, 환경 보호 및 투명성 정당성에 대해 예민한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부합되어야만 패션 트리밍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가지는 객관화와 수량화를 통한 사회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나 인간의 의도를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의 도래로 등장하고 있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고 세분화된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련 패션 전문가들의 생생한 언어로 기록된 심층면접의 자료들은 현 패션 업계의 실제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어 향후 패션 트렌드 및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의 연구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거나 경험해 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패션 분야의 상품 기획, 유통,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다각적 방면에서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개선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패션 업계 외에도 트렌드의 의존성이 높은 다양한 패션 업계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 트렌드의 급변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담아내려고 하였으나. 질적 연구 과정의 물리적 시간으로 인하여 앤데믹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완벽히 분석해 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른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변화 및 성장 방향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션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패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로써 양적 연구의 한계점인 단순성 및 현장성 부족 등을 극복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으나 그 연구의 성격으로 인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진행하다 보니 조사 결과에 일반화되는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기반으로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연구 방식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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